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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분류: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김 은 하†                   정 채 영

                     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의 두 하위요인(‘높은 기준’,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을 조합할 때 어떤 군집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군집에 따라 외모

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이를 위해 211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군집

이 도출되었다. 먼저,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낮고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은 ‘높은 기

준’ 수준은 높지만 ‘불일치’ 수준이 낮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네 집단 중 외모불만족과 우울 수준이 가장 낮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높고 회

피애착은 낮지만 불안애착은 높은 집단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외모지향성과 이상섭식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은 ‘높은 기준’ 

수준은 낮지만 ‘불일치’ 수준이 높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네 집단 중 외모불만족과 우울 수준이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완벽주의, 성인애착,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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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신건강의 지표(예. 우울, 불안, 대

인관계만족도)를 예측하는 심리적 특성 중 하

나로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진행

되어 왔다. 완벽주의란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노

력하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Hewitt & Flett, 1991). 과거 완

벽주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

면이 부각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과 적응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이아람, 이정윤, 

2015; Rice & Mirzadeh, 2000).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토대로

실시되었다(Stober & Otto, 2006). 첫 번째는 차

원적 접근으로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의 하위요인들을 긍

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분류하는 방법

이다(정상목, 이동귀, 2013). 두 번째는 집단적

접근으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완벽주의의 하

위 집단을 도출하고 이 집단들의 차이를 살펴

보는 방법이다. 차원적 접근을 사용한 연구들

은 여러 이유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특히

완벽주의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이 개

념적으로 서로 중첩되고, 연구마다 각 차원에

속하는 하위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이었다(박현주, 정대용, 2010). 이에 반해 집단

적 접근의 연구들은 완벽주의의 하위 집단을

구별하고 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개념적 중첩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상담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적 접근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비완벽

주의,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라

는 세 하위 집단이 나타났다. 특히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Almost Perfectionism Scale-Revised; 

APS-R, 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by, 

2001)의 하위요인인 ‘높은 기준’(스스로에 대

한 성취 기준이 높음)과 ‘불일치’(실제적 자

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괴리가 큼)를 군집변

인으로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Ashby, Rice, 

& Kutchins, 2008; Dickinson & Ashby, 2005; 

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Martin & 

Ashby, 2004; Rice & Ashby, 2007; Rice & Slaney, 

2002)에서 이와 같은 세 하위 집단이 확인되

었다. 비완벽주의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

치’가 모두 낮은 집단을 의미하고, 적응적 완

벽주의 집단은 ‘높은 기준’은 높으나 ‘불일치’

는 낮은 집단을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가 모두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APS-R의 ‘높은 기준’과

‘불일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연구

들이 있었는데, 해외의 연구들과 동일하게 세

집단이 나타났다(정상목, 이동귀, 2013).

이 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

르면,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부적응적 완벽

주의 집단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 자존감, 긍

정 정서를 경험하고 낮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

한다(Rice & Ashby, 2007; Rice & Dellwo, 2002). 

또한 비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낮은 수동적 지연행동, 우울, 대인관계

문제를 보인 반면에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을 높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박현주, 정대용, 2010; 정상목, 이동귀, 

2013). Rice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Rice & 

Ashby, 2007; Rice & Dellwo, 2002), 적응적 완

벽주의자는 높은 성취를 지향하지만 자존감은

유지하며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실수에 대

한 염려, 자기 비판적 경향, 열등감이 지나치



김은하․정채영 /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분류: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 43 -

게 높고 자신의 수행이 성공적이더라도 만족

하지 못한다.

또한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또 다른 도구인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을 실시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 척도는 APS-R

과 달리 6개의 하위요인(실수에 대한 염려, 개

인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

한 의심, 조직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현주

와 정대용(201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사용하여 적응적 완벽

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자 집단

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현희와 김창대(2011)는

F-MPS의 평가염려(‘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

에 대한 의심’)와 ‘개인기준’의 두 가지 차원

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평

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비완벽

주의 집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일관적으

로 세 집단이 보고되었지만, 대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APS-R를 실시한 Wang, Slaney와 Rice 

(2007)의 연구에서는 이 세 집단 외에 ‘부정적

자기평가’ 라는 네 번째 하위 집단이 나타났

다. 이 집단은 ‘높은 기준’은 낮지만 ‘불일치’

가 높은 집단으로, 자신의 기준은 낮지만 실

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괴리감이 큰 것

이 특징이다. Wang 등(2007)은 ‘부정적 자기평

가’ 집단이 느끼는 높은 괴리감은 자기가 아

닌 중요한 타인(예. 부모)이 자신에게 부여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고 하였다. 또한 이 집단은 대만과 같은 집단

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

장하면서, 그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개인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였다. 가령, 대만의 대학생들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부모의 돌봄에 보답하고 가

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Chow & Chu, 2007) 자신이 세운 기준이 낮더

라도 부모의 기준이 높으면 ‘불일치’를 높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대만과 비슷하게 집단주의 문화권임

을 고려할 때 한국 대학생들에서도 이 집단이

존재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 실업난’, 

‘일등 신드롬’, ‘취업 스펙 쌓기’와 같은 한국

의 사회적 분위기(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가 대학생들의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의

성향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

자대학생들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호의존적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타인의 높은 기준을 내

면화하고 이에 따라 자기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대생

을 대상으로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존재

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완벽주의에 따른 개인차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애착을 함께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완벽주의가

대인관계(예. 부모, 가족, 다른 사회적 지지원)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Rice, Lopez, & Vergara, 2005). 고전적 애착이

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 주 양육자(주로 부모)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형

(internal working model)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

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8). 하지만 최근

의 연구들에서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

의 애착이 또래, 교사, 연인과의 관계에서 변

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성격특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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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닌 친밀한 타인에 대한 전반적

인 애착 수준을 대변하는 성인애착에 대해 이

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졌다(Hazan & 

Shaver, 1987).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성인 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

으로 개념화하였다. 불안애착은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반영하고, 

회피애착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두

려움의 정도를 반영한다. 즉, 불안애착은 부정

적인 자기표상과 관련이 있고, 회피애착은 부

정적인 타인표상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애착차원이 모두 높은 경우는 불안정

한 애착, 모두 낮은 경우는 안정애착이라고

볼 수 있으며(Lopez & Brennan, 2000), 애착차원

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성격, 대인관계 패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완벽주의와 양가적

(bidirectional) 관련성이 있다.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서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와 완벽주

의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ice, Lopez, & 

Vergara, 2005; 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또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불안

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반면에

회피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Wei, Mallinckodt, Russell, & 

Abraham, 2004). Wei와 동료들의 후속 연구

(2006)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을 예

측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비효율적 대처전

략을 통해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게다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완벽주의

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Rice & Lopez, 2004). 예를 들어, 

Wei 등(2006)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성인

애착과 완벽주의의 인과적 관련성 보다는 이

두 변인을 조합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내담

자의 특성과 상담개입전략을 구상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와 성인 애착의 조합에

따른 하위 집단을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김민

선과 서영석(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

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사회부과적 완벽

주의, 수행완벽주의, 불일치)와 성인애착(불안

애착, 회피애착)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

고, 도출된 하위 집단들의 심리적 특성(사회적

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적 반응, 정서적 단

절, 우울, 불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행

완벽-불안정애착집단, 수행완벽-회피애착집단, 

비완벽-안정애착집단 등 3개의 하위 집단이

나타났는데, 수행완벽-회피애착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사회적 효능감이 낮고, 비완벽-안

정애착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완벽-불안정애착집단이 감

정적 반응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에 수행완벽

-회피애착집단과 비완벽-안정애착집단은 정서

적 단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

과 불안의 경우, 수행완벽-불안애착집단과 수

행완벽-회피애착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집단 모두 비완벽-안정애착집단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선과 서영석(2010)의 연구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조합하여 대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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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정

적 측면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

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조합했을 때 어

떤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

려진 바가 없다.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만큼, 완벽주의의 적응

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완벽주의의 하위

집단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우

울, 불안, 자존감, 및 대인관계문제와 같은 변

인에 한정되어 있어 좀 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완벽주의의 조합으로 나타난 하위

집단을 살펴보고 하위 집단에 따라 외모불만

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먼저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에 대해 살

펴보면, 이 두 변인은 부정적 신체이미지(개인

이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갖는 감정과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을 대변하는 대표적

변인들이다(Cash, Theriault, & Annis, 2004). 신

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Brown, Cash 그리고

Mikulka(1990)가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Questionnaire; 

MBSRQ)를 개발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MBSRQ는 크게 감정적 차원인과 인지/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적 차원은 외모

평가와 신체만족도와 같은 외모와 신체에 대

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와 태도를 측정

하는 반면에 인지/행동적 차원은 외모지향성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

해 노력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외모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MBSRQ의 외

모평가와 신체만족도 하위척도를 사용하였고

외모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모지향성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와 패션사업이 발

달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가꾸는

행동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일본

이나 중국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

고,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상적인 미

의 기준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불만족

을 느끼고 있다(김완석, 김정식, 2007).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하고, 심각한

경우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남인수, 임승현, 2010; 이수현, 현명호, 

2001).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아름다운 외모와

마른 몸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더 많이 받

기 때문에 외모불만족이 높고(김완석, 김정식, 

2007), 그 결과로 이상섭식행동과 섭식장애

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Van den 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2; Cook & 

Hausenblas, 2011).

이상섭식행동은 정상적인 섭식행동의 범위

와 수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거식행동(음식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전혀 섭취하지 않

는 행위), 폭식행동(단시간 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

위), 섭식통제행동(일부러 음식을 억제하거나

조금씩 먹거나 작게 잘라서 먹는 행위)등이

있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이러한 이

상섭식행동이 심각해지면,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혹은 폭식장애 등의 섭식장애

가 나타날 수 있다. 섭식장애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영양실조나 위궤양과 같

은 의학적 합병증을 일으키며 우울장애,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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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장애, 불안장애 등의 공존장애를 지니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다(류애리, 송원영, 2013).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완벽주의가 오랫동

안 연구되어 왔다.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를 초래하고 유지시키는 주요 변인이

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감소가 섭식장애증

상을 완화시키는 변화 기제인 것으로 드러났

다(서민정, 손정락, 2015; Fairburn, Cooper, & 

Shafran, 2003).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임

상적 완벽주의(clinical perfectionism)’으로 개념화

한 Shafran, Cooper 와 Fairburn(2002)은 임상적

완벽주의를 부정적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

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경직된 생각과 그로 인한 자기평가라고 정의

하였다. 섭식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심각

한 부작용(예. 과도한 저체중, 영양결핍, 음식

에 대한 강박적 사고)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세워놓은 식사량, 체중, 몸매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과도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는데, 이는 이들의 임상적 완벽

주의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외모불만족

과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에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이 외모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

과하며 그 결과들도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Probst, Van Coppenolle과 Vandereycken 

(1995)의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신체이미지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Iannantuono와 Tylka(2012)의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과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

(Kuipers & Bekker, 2012; Zachrisson & Skarderud, 

2010)도 혼재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가령, 

일부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외모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oskina & Giovazolias, 

2010), 다른 연구에서는 회피애착만이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kanalis 외, 

2014). 이에 반해 Cash, Theriault와 Annis 

(2004)의 연구와 McKinley와 Randa(2005)의 연

구에서는 불안애착만이 외모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두 변인이 상호작용

하여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지만

Dakanalis 외(2014)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변인이 성인애착과 외모불만족 및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완벽주의의 조절 효과는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조합해서 살펴보는 것이 내담자들의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조합으로 나타난 하위 군집이 외모불만족, 외

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종속 변인으로 우울

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심

리학 연구자들은 우울을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긍정심리이론의 영향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지표와 더불어 삶의 만족

도와 같은 긍정적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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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고 있다(이진주, 김은정, 2015). 긍정

심리이론과 경험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심리 건강의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는 서

로 연관성이 있지만 독립적인 개념으로 부정

적 지표의 부재가 항상 긍정적 지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nyder & McCullough, 

2000). 따라서 한 개인의 심리건강을 보다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심리

건강의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측면을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은 증상완화를

통해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기능할 수 있도

록 조력하는 치료적 측면과 심리문제가 없는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발달

및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정상목, 이동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성인

애착의 조합에 따른 각 하위 집단이 치료 혹

은 발달 및 교육 중 어느 측면의 상담이 더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종합하면,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은 양가적

관련성을 가지며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

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초래하는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APS-R로

측정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차원(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에 따른 하위 집단과 각 집단이 외모불

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

의 만족 점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대생의 완벽주의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

착의 차원(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따라 어

떤 군집이 형성되는가? 특히 Wang, Slaney와 

Rice(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자기평가

가 한국 여대생에게 존재하는가? 둘째, 여대생

의 완벽주의 하위요인과 성인애착을 조합하여

형성된 하위 집단들은 외모불만족, 외모지향

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점수

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에서 거식증

과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이 무려 19% 가량이나 증가했는데, 섭식장애

환자 2명 중 1명이 10∼20대 젊은 여성인 것

으로 밝혀졌다(이유리, 김남중, 2013). 이와 같

이 식이관련 문제가 한국 젊은 여성의 심리건

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이상섭식행

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소재 3곳의 대

학교에서 심리학 및 교육학 관련 수업을 수강

하거나 심리학과 학생회 혹은 봉사 관련 동아

리 모임에 참석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2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21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하거나 정보가 누락된 10부를 제외한 211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 시작 전 연구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

명을 읽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설문 참가

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없었다.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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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23세(SD = 2.75)이었다. 참여자들

의 현재 키는 160∼165cm 76명(36%), 155∼

160cm 57명(27%), 165∼170cm 43명(20.4%)이

었고, 희망하는 키는 165∼170cm 96명(45.5%), 

160∼165cm 91명(43.1%)이었다. 또한 참여자들

의 현재 체중은 49∼52kg 59명(28%), 45∼48kg 

44명(20.9%), 57∼60kg 41명(19.4%), 53∼56kg 

37명(17.5%)이었고, 희망하는 체중은 49∼52kg 

75명(35.5%), 45∼48kg 72명(34.1%), 53∼56kg 

42명(19.9%)이었다.

측정 도구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Slaney, Rice, Mobley, Trippi와 Ashby(2001)가

개발하고 박현주(2009)가 한국어로 번안․타

당화한 완벽주의 성향 척도 개정판(Almost 

Perfect Scale-Revised: AP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높은 기준(High Standard), 정돈(Order), 불일

치(Discrepancy)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기준(5

문항)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정돈(4문항)은 정리정돈에 대한 높은

기준(예. “나는 정리정돈을 잘 한다”), 불일치

(10문항)은 높은 기준과 지각된 실체 성취간의

불일치로 인한 격차(예. “나는 높은 기준에 도

달한 적이 거의 없다”)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

서는 Rice, Ashby와 Gilman(2011)이 제안한대로

높은 기준과 불일치만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

인(높은 기준 혹은 불일치)의 성향이 강한 것

을 의미한다. 박현주(2009)의 연구에서는 높

은 기준과 불일치의 신뢰도 계수가 각각 .79

와 .88, 정상목과 이동귀의 연구(2013)에서는

.82와 .91이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3과 .92

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

해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하고, 김

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친밀

한 관계경험검사 개정판(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2개의 하위 척도인

불안(Anxiety)애착과 회피(Avoidance)애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불안애착(18문항)은 타인에게 버

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관

계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

현하는 것(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된다”)을 측정하

는 것에 반해 회피애착(18문항)은 친밀한 관계

에 대한 불편함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는 것(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

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

다. 조화진과 서영석(2011)의 연구에서 불안애

착과 회피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3과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와 .93으로 나타

났다.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

본 연구에서는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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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Cash와 Mikulka 

(1990)가 개발하고 고애란과 조선명(2001)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척도의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하위척도인 감정

적 차원(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과 인지/행동

적 차원(외모지향성)을 사용하였다. 외모평가(5

문항)는 자신의 외모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예.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를 측정하

며, 신체만족도(5문항)는 신체의 여러 부분(예. 

얼굴, 머리, 피부, 하체, 상체)에 대한 주관적

인 만족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

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

면에 외모지향성(12문항)은 자신의 신체적 외

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얼

마나 적극적으로 신체적 외모를 유지하고 향

상시키려고 하는가(예.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살펴본다”)를 측정한다. 외

모지향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모불만

족과 외모지향성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8, 

.89로 나타났다.

이상섭식행동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이

민규 등(1998)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단

축형 식사태도 검사(Eating Attitudes Test-26; 

EAT-2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

로, 식사에 대한 자기통제와 대식증적 증상, 

날씬함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다이

어트에 대한 집착의 네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별 점수는 산

출하지 않았고,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은 6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

점=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

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을 많이 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의 연

구(2011)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겸구, 최상진, 양

병창(2001)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20문항으로, 우울 정서 7문항, 긍정 정

서 4문항, 신체적 저하 2문항, 대인관계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극히 드물게, 4점=거의 대부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2001)

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

해 Diener, Emmons, Larson, 그리고 Griffin(1985)

이 개발하고 안신능(2006)이 한국어로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대해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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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높은기준 - .01 .02 -.29** -.41** .50** .17** -.12 .38**

2. 불일치 - .66** .54** .25** -.06 .27** .63** -.30**

3. 불안애착 - .49** .24** .11 .35** .59** -.11

4. 회피애착 - .35** -.30** .01 .53** -.36**

5. 외모불만족 - -.26** -.01 .20** -.49**

6. 외모지향성 - .35** -.03 .24**

7. 이상섭식행동 - .36** -.10

8. 우울 - -.35**

9. 삶의 만족도 -

M 6.15 4.52 3.78 4.17 3.17 3.05 3.12 2.13 3.78

SD 1.39 1.31 1.02 1.26 .78 .36 .69 .63 1.11
** p< .01

표 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있음을 의미한다. 안신능(200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높은 기준,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

피애착) 점수를 z점수로 바꾼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Ward와 K-means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는 Wards의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을 2단계에서는 비위계적 군집 분석

인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군

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 집단에 따라 외

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우선,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

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높은

기준은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삶의 만족

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회피

애착, 외모불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

냈다. 불일치는 불안애착, 회피애착, 외모불만

족, 이상섭식행동,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나타냈다. 또한 불안애착은 회피애착, 외모

불만족, 이상섭식행동,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인 반면에 회피애착은 외모불만족과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모지향

성과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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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변인

군집 1

(n = 67)

군집 2

(n = 59)

군집 3

(n = 51)

군집 4

(n = 34)

F 사후검증
비완벽주의-

안정애착

적응적

완벽주의-

안정애착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안애착

부정적

자기평가-

불안정애착

M SD M SD M SD M SD

완벽

주의

높은기준 -.40 .42 .87 .48 1.16 .65 -1.68 .81 111.59*** 3>2>1>4

불일치 -.35 .23 -.89 .69 1.24 .73 1.25 .71 114.24*** 4, 3>1>2

성인

애착

불안애착 -.13 .51 -.79 .71 1.04 .95 1.26 1.54 62.25*** 4, 3>1>2

회피애착 -.38 .58 -1.08 .71 -.02 .22 1.33 .34 99.64*** 4>1, 3>2

주: 최종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p< .001; 사후검증의 유의도는 p< .05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표 2. 군집별 중심점표

다. 외모불만족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

면, 외모지향성은 이상섭식행동, 삶의 만족도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상섭식

행동은 우울과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군집분류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착

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의 z점수를 군

집변인으로 설정하고, Hair와 Black(2000)이 제

안한 Ward와 K-means의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Wards방법과

Squared Euclidean거리를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

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4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생성

된 군집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으

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은 67명(41.2%), 군집

2는 59명(27.9%), 군집 3은 51명(20.0%), 군집 4

는 34명(10.9%)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명을 정하

기 위해, 표 2와 같이 군집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M = 0, SD = 1). 군집

1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가 평균 이하로 완벽

주의 성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불안애

착과 회피애착도 평균 이하로 나타나 ‘비완벽

주의-안정애착’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높

은 기준은 평균 이상, 불일치는 평균 이하였

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평균 이하로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가 평균 이상이

었고, 불안애착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회피 애

착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안애착’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

는 높은 기준은 평균 이하, 불일치는 평균 이

상이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평균 이상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52 -

으로 나타나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개의 군집이 완벽주의 두 하위요인과 성

인애착 두 하위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지 확인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일성 가정

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F(20, 28529.38) = 

9.50. p< .001], Pillai’s Trace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 .001수

준에서 유의하였다[Pillai’s Trace = 1.45, F(3, 

203 = 45.51, p< .001]. 네 개의 군집은 높은

기준, 불일치, 불안애착, 회피애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높은 기준, F(3, 203) = 

93.25, p< .001; 불일치, F(3, 203)=114.24, p< 

.001; 불안애착, F(3, 203)=62.25, p< .001; 회피

애착, F(3, 203) = 99.64, p< .001].

구체적으로 어떤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ype I 오류에 대

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Gellman, Hill, 

& Yajima, 2012).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비완벽주의-안정애착)은 높은 기

준이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보다

높지만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와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일치와 불안애착은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에 비해 높

지만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과 4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

애착)는 다른 세 군집에 비해 불일치, 불안애

착, 회피애착이 낮고,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

불안정애착)에 비해 높은 기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

착)은 다른 세 군집에 비해 높은 기준이 높고, 

군집 1(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2(적응적 완벽

주의-안정애착)에 비해 불일치가 높은 반면 군

집 4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

정애착)는 다른 세 군집에 비해 높은 기준이

가장 낮고, 회피애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군집별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

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연구문제 2, 즉 네 군집이 외모불만족, 외

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

았기 때문에[F(30, 61557.21) = 2.42. p< .001], 

Pillai’s Trace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 .001수준에서 유의하였

다[Pillai’s Trace = .87, F(3, 197 = 17.42, p< 

.001]. 네 개의 군집은 외모불만족, 외모지향

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삶의 만족도에서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외모불만족, (3, 203) 

=17.86, p< .001; 외모지향성, F(3, 203) = 

27.88, p< .001; 이상섭식행동, F(3, 203) = 

9.93, p< .001; 우울, F(3, 203) = 45.27, p< 

.001; 삶의 만족도, F(3, 203) = 12.77, p< 

.001].

구체적으로 어떤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를 사용하

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외모불만족은 군집 4(부정

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이 군집 1(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군집2(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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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군집 1

(n = 67)

군집 2

(n = 59)

군집 3

(n = 51)

군집 4

(n = 34)

F(2, 203) 사후검증
비완벽주의-

안정애착

적응적

완벽주의-

안정애착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안애착

부정적

자기평가-

불안정애착

M SD M SD M SD M SD

외모불만족 2.83 .67 2.79 .77 3.59 .89 4.36 .30 19.19*** 4>3>1, 2

외모지향성 2.93 .30 3.15 .32 3.28 .36 2.53 .04 25.06*** 3>2>1>4

이상섭식행동 3.03 1.14 2.99 .96 3.68 1.33 2.88 .65 9.31*** 3>1, 2, 4

우울 1.91 .41 1.52 .33 2.35 .50 2.63 .35 46.09*** 4>3>1>2

삶의 만족도 3.76 1.43 4.25 1.09 3.25 .60 2.10 .40 13.09*** 2>1>3>4

***p< .001; 사후검증의 유의도는 p< .05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표 3. 외모불만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적 완벽주의-안정애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외모지향성은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

의-불안애착)이 가장 높고 군집2(적응적 완벽

주의-안정애착)와 군집1(비완벽주의-안정애착)

이 중간,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섭식행동

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 3(부적응적 완

벽주의-불안애착)이 가장 많은 이상섭식행동을

보였고, 다른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의 경우, 군집4(부정적 자기평가-

불안정 애착)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집 3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 유형의 두 집단인 군집 1

(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군집 2(적응적 완벽주

의-안정애착)의 경우 군집 1이 군집 2에 비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

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의 삶의 만족

도가 가장 높고, 군집1(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은 중간,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 애착)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애

착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하위 집단을 살펴보

기 위해, APS-R의 두 하위요인인 ‘높은 기준’

과 ‘불일치’와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애착

과 회피애착을 군집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도출된 하위 집단들이 외모불만

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종속변인들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 젊은 여성의 섭식장애 비율이 급

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외모불만족과 이상섭식

행동이 여대생의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심

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문제 1인 한국 여대생의 완벽주

의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

착의 차원(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조합에 따

른 집단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 총 4개의 집단이 나타났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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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비완벽주의-안정애착’은 높은 기준과 불일

치 수준이 낮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도

낮은 집단이었다. 또한 ‘적응적 완벽주의-안정

애착’은 높은 기준은 높으나 불일치 수준은

낮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낮은 집단

이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높고 회피애착은 낮지

만 불안애착이 높은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은 높은 기준은 

낮으나 불일치 수준이 높고,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은 집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대학생 혹은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완벽주의 집단을 적응적, 부적응적, 비완벽

주의 집단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박현주, 정대

용, 2010; 정상목, 이동귀, 2013; Ashby, Rice, & 

Kutchins, 2008; 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Rice & Ashby, 2007; Rice & Slaney, 2002)

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ang, Slaney와 Rice(2007)의 연구와 동일하게

‘부정적 자기평가’라는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로는 처

음으로 ‘부정적 자기평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만과 비슷하게 한국의 부모도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식에게 높은 기준을 부

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여대생들은 자신이 세

운 기준이 낮다 하더라도 부모의 높은 기대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일치를 느낄 수 있다(K. 

S. Yang, 1997). 또한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이

과다한 경쟁 문화 속에서 높은 기준과 스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상목, 이

동귀, 2013)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존재하

는 것은 놀랍지 않은 결과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의견이나 기준을 내재

화하는 경향이 높은 여대생(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

적 자기평가’집단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

한 표본에서 이 집단의 존재와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 집단은 성인애착을 범주적 차원으로 정의

한 학자들의 성인애착 분류와 일부 일치한다. 

성인애착의 범주적 차원에 의하면, 성인애착

은 자기 표상과 타인의 표상의 조합에 따라

안정형(긍정적 자기표상과 긍정적 타인표상), 

몰입형(부정적 자기표상과 긍정적 타인표상), 

거부형(긍정적 자기표상과 부정적 타인표상), 

두려움형(부정적 자기표상과 부정적 타인표상)

으로 구분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 네 유형 중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불안애착

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은 부정적 자기평가-불

안정 애착 집단은 두려움 애착유형과 유사하

고, 회피애착은 낮지만 불안애착은 높은 부적

응적 완벽주의-불안 애착 집단은 몰입형과 유

사하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낮은 비

완벽주의-안정애착과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

착 집단은 안정형과 비슷하다. 이와 더불어

적응적 완벽주의와 안정애착이 한 집단으로

묶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안애착이 한

집단으로 묶인 것은 완벽주의가 적응적 형태

로 나타날지 혹은 부적응적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질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Rice & 

Mirzadeh, 2000; Wei et al., 2004).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도출된 네 집단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연

구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여

대생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부적응적 완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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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높으면서 안정애착을 보이는 여대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김민

선과 서영석(2010)의 제안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참여자의 수를 늘려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

향을 가지면서도 안정애착을 보이는 여대생들

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조합으로 따라 네 집단들이 외모

불만족과 외모지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

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적

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과 부정적 자기

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

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연관

성이 있음을 보고한 Pearson과 Gleaves(2006)의

연구와 Iannantuono와 Tylka(2012)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불안

애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

가나 사회적 기준에 민감하고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함으로써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고

외모에 대해 불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는 선행연구(Cheng & Mallinckrodt, 2009)의 결

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과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의 외모불만족과 외

모지향성을 비교한 결과, 전자가 외모지향성

이 더 높고 후자가 외모불만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안애착 집단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

문에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느낄수록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 애착집단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으므로 외모를 향상시키

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

른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불안 애착이 높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평

가에 민감하여 외모불만족이 높지만,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은 회피애착도 높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

면서도 이에 행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

성이 커 외모지향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과 적

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은 다른 두 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모불만족

을 보였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이미지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결과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체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신체적 결함보다는 신

체적 장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Avalos, Tylka

와 Wood-Barcalow(200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셋째, 집단별로 이상섭식행동에서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

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이상섭식행동을 보였

고,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안애착이 섭식장애를 예측하

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다(Cash, Theroault, & Annis, 2004).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

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외모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섭식행동을 통

해서라도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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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기

준과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불일치를 외모

로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이상섭식행

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Sassaroli & Ruggiero, 

2005).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완벽주의 성향은 없

지만 불안정 애착이 높은 부정적 자기평가-불

안정애착 집단이 안정애착을 보인 비완벽주의

-안정애착 집단이나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과 이상섭식행동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

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불일치가 높은 경

우에도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다면 이상

섭식행동에 취약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여대

생의 이상섭식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서는 부정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함께 고

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집단별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

의-불안애착,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적응적 완

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의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과 부적

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의 우울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불일치가 높고 안정애착이 낮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에 비해

높은 우울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

는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이들이 자신

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어린

시절 부모의 높은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맞추

지 못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무기력하기 때문

이다. 이에 반해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기대는 우울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은 사람들이

지닌 관계적 특성을 통해 이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불안애착만 높은 사람들은 타인

으로부터의 관심과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

고 이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김민선, 서영석, 

2010), 부적응적-완벽주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수준과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이 모두 높은 경우, 즉 부정적 자기평가-

불안정애착 집단은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 욕구를 부정하고 최대한 다른 사

람과 거리를 두려한다(Lopez & Brennan, 2000). 

따라서 이들은 우울에 취약하고 낮은 삶의 만

족도를 느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추론이 후속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면, 

상담자는 완벽주의 성향이 없는 내담자일지라

도 만약 불일치가 높거나 불안애착과 회피애

착이 높으면 우울에 취약하고 삶에 대한 만족

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이 비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

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

단에 비해 우울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정상목, 

이동귀(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성취와 스펙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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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사회에서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부과

하는 것이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Dunkley 

등(2003, 2006)이 주장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의 핵심 특징과 결부시켜 논의될 수 있다. 

Dunkley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

주의를 구분 짓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징

으로 자기비난 혹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꼽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

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외모불만족과 우울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기비난 혹은 부정적

자기평가가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상담적 함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일치를 높게 지각

하는 여대생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이 높은

지, 자신이 만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 자신의

기준인지 혹은 타인의 기준인지, 그리고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구

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담자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인지 아니면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인지 평가할 수 있고, 만약 내

담자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다면

외모불만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외모지

향성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불안애착이 높으

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내담자

는 이상섭식행동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내담자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담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속적이

고 긴밀한 치료적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불안애착이 좀 더 안정적인 패턴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교정적 정서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나 인

지행동치료를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추구하는 기준이 비합리적임을 깨닫고 현실적

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한다. 셋째, 

수용전념개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을 그대

로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불일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또 다른 상담적

함의점은 부정적 자기 평가-불안정애착 집단

의 특성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좀 더 조심

스러운 상담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내담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으로 불일치를 지각하고 있

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기 때문에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상

담관계 형성에 거부적이며 중도탈락(drop-out)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담 초기에는 감

정탐색이나 표현 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하기

쉬운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과 이로 인한

불일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

기법을 통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세우

고 싶은 기준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비완벽주의 내담자가 적응적 완벽주의

내담자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완벽주의 성

향이 없는 여대생들도 치료 측면의 상담이 필

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비완벽주

의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가 어떻게 성취지향

적이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낮은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지 탐색하고 혹시 경험하고 있

을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무기력감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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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

는 내담자의 경우 다른 집단의 내담자들에 비

해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우울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치료적 관

점 보다는 발달 및 교육적 관점의 상담을 진

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적응적

완벽주의자가 계속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인 삶을 살 되 자신의 가치를 성취로만

평가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불일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

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군집분석 자체가 표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 다른 군집이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즉, 다른 여대생 집단에서는 본 연

구에서 나타난 네 개의 군집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표본을 늘리고 교차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

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APS-R만 사용해서 네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사후 연구에서는 Hewitt와 Flett 

(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특히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하위차원을

사용하여 누가 높은 기준을 부과했느냐에 따

른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완벽주의

하위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가지

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법이나 중

요한 타인의 평정을 사용하여 네 집단의 특

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

서는 이상섭식행동의 하위유형(거식증, 폭식, 

섭취제한)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Favaro, Ferrara와 Santonastaso(2003)가 제시한 섭

식장애의 범진단적 모델에 따르면, 섭식장애

의 하위유형들이 상이한 증상을 보이지만 유

사한 특징(예. 낮은 자아존중감, 체중이나 외

모에 대한 과대평가)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후속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APS-R을

포함한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hafran, Cooper와 Fairburn(2002)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완벽주의의 구성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켰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

도들은 완벽주의의 핵심특성이 아닌 관련 특

성들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완벽

주의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아닌 인지행동

적 접근을 제안하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임상적 완벽주의(clinical perfectionism)’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념화하였다. 후속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임상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

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완벽주의의 두 측면(적응

적, 부적응적)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을 조합하여 여대생의 하위 집단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준은 낮지만 불일치

가 높은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한국의 여대

생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완

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라 외모불만족, 이상

섭식행동, 우울, 삶의 만족도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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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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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ing by Female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Attachment:

Group Differences on Appearance Dissatisfaction,

Appearance Orientation, Abnormal Eating Behavio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Eunha Kim                    Chaeyoung Jeong

                  Ajou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a) natural grouping of 211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two subscales 

of the Almost Perfect-Revised (high standard and discrepancy) and two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nd b) the differences on appearance dissatisfaction, appearance orientation, abnormal 

eating behavio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cluster groups.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yielded four groups. First, the ‘nonperfectionism-stable attachment’ group was characterized by low levels 

of high standard, discrepancy,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Second, the ‘adaptative 

perfectionism-stable attachment’ group,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high standard and low levels of 

discrepancy,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reported the lowest levels of appearance 

dissatisfaction and depression, yet high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ird, the ‘maladaptive perfectionism- 

anxious attachment’ group,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high standard, discrepancy, and anxiety 

attachment and a low level of avoidance attachment, reported the highest levels of appearance orientation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Lastly, the ‘negative self-evaluation-unstable attachment’ group, characterized 

by a low level of high standard but high levels of discrepancy,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appearance dissatisfaction and depression, yet low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ppearance Dissatisfaction, Appearance Orientation, Abnornal Eating 

Behaviors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6, Vol. 21, No. 1, 41-64


